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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문씨1) 시조는 으로 문다성의 탄생에 관한 신이한 내용,文多省

이 남평문씨 시조신화이다 문씨가 역사에 나오기는 고려 현종 때.

부터라 하는데 문다성은 신라 대 자비왕 때 지금의 나주시 남, 20

평면 풍림리에서 태어나 신라시대에 벼슬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

다.2)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족보와 성씨 관련 자료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전한다.3) 시조의 경이로운 탄생을 다른 어느 성씨에 비해 활발하

  

  

    



게 기록하고 있는 점은 씨족집단의 신화에 대한 인식 태도를 가늠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남평문씨가 중국에서 건너온 이 아닌外來姓

지역적 토대 위에 발현한 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土姓

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는 신라 왕족에 근원을 두거나 중국. 姓氏

에서 건너온 것이라 하거나 중국 왕이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賜姓

다 그런데 남평문씨 시조는 오히려 남평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신.

이하게 태어났음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신화적 문맥 외에,

역사적 지역적 카테고리 속에서 이러한 맥락을 해석할 수 있다, .

후대의 기록인 에 의 으로 문씨를 비世宗實錄地理志 南平縣 土姓  

롯한 여섯 개의 성씨를 지역적 토대 위에 발현한 성씨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남평문씨 시조신화처럼 시조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하기까지得姓

의 일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씨시조신화는 성씨 범위라는 제

한된 전제 아래 씨족집단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신화이다.4) 성씨

시조신화는 나 에서처럼 본질적으로 시조의 생명氏族神話 建國神話

에 대한 물음을 통해 나의 생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존재론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성씨는 일정한 인물.

을 시조로 하여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혈연집단의 한 명칭單系

이며 곧 씨족적 관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데서 결국 의, 族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5)

그 동안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소략적이기는 하나 문학적 의미를

밝히는 차원에서 여느 성씨시조신화에 비해 활발하게 논의되었

다.6)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후손들의 지속적인 기록을 통해 오늘날

  

  

  

  

  



에도 신화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근래에.

들어 시조에 대한 작업들은 시조신화에 대한 문학,聖域化 歷史化

적 의미 외에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성씨의 근원을 찾는 동시에 와 현재. 始祖

의 자신 그리고 미래에 있을 후손의 관계를 긴밀하게 맺어주는

등 오늘날 시조신화로 기능하기까지 일련의 역사화 과정을, 考究

함으로써 여느 성씨시조신화와의 상호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

다 나아가 건국신화와는 대별되는 성씨시조신화만의 특징과 의미.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우선 남평문씨 시조신화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문학적 의미와 상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

고 남평문씨 시조신화가 연원을 에 두고 있으면서 오늘날까지古代

후손들에 의해 신화적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의

씨족신화와의 비교를 통한 전승의 맥락을 더듬어보고자 한다 그.

리고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지금까지 신화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더

불어 문중에 의해 적극적으로 역사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관,

한 문헌자료와 관련 내용 검토를 통해 남평문씨 시조신화의 역사

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남평문씨 시조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자료로 우선 남평문씨족보를

들 수 있는데 비교적 족보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헌종 년, 12

인 년에 간행한 남평문씨족보에 시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1846

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다.

  



위 기록과 연결선상에서 년에 발행한 남평문씨족보를 살펴보1995

면 이 역시 시조에 관한 신화가 상세히 실려 있다.8) 두 족보는

여 년의 시간 차이를 보이지만 시조에 대한 기록은 변함없이150 ,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족보 외에 남평.

문씨 시조신화를 언급한 자료로는 한 국인의 족보 를 9) 들 수 있는데,

거기에는 왕과 두 사람이 등장하여 남평문씨 시조의 신이한縣主

탄생을 목격하며 아이의 용모에 대해서는 엄한 아이라고 간략히‘ ’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성씨대관 에는.   10) 군주가 을 확인石函

하고 있으며 아이의 용모에 대해서 피부가 같이 맑고 용모가, ‘ 玉雪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 부분적으로 기록의 차이점을 발’

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전하며 신화적 내용에 충실한

한국인의 족보 을 토대로 최소의 서사단위로 분절하면 다음과 같  

다.

이상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개의 서사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무, 8 ,

엇보다 시조의 탄생과정이 이야기 전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김.

알지신화에서 김알지가 탄생하기 전 여러 징조를 보인 뒤 금궤에

서 나온 아이가 훗날 새로운 성씨집단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

서11) 남평문씨 시조신화와 유사한 서사구조를 갖는다 위의 남평.

문씨 시조신화의 전개과정은 시조의 탄생을 중심으로 예시부 본,

담부 증시부로 나눌 수 있다 시조가 탄생하기 전의 징조를 보여, .

주는 은 에 해당하며 징조에 이어서 아이가 탄생하,豫示部㉠～㉢

고 왕에 의해 양육되는 이 그리고 시조의 탄생으로,本談部㉣～㉥

인해 남평문씨라는 새로운 성씨집단이 출현을 예고하는 과 그得姓

에 관한 증거물이 제시되는 은 에 해당된다.證示部㉦～㉧

이야기 서두에 전남 나주 남평면 동쪽의 라는 연못에 큰 바長者池

위가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지명과 장소가 언급되어 장차 남평문,

씨 시조가 태어날 장소로 암시된다 장자지에 의 가 있어. 紫色 瑞氣

 

 



왕이 현주를 시켜 살피게 했다 그랬더니 바위 위에 이 감돌. 五雲

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연못과 바위의 신화소는 박혁거세신화와 김수로신화에서 논의된

과 에 대한 기자의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거나 못은 물禊浴 岩石

의 상징이고 바위는 땅의 상징으로서 음양이 하는 현상으로, 相合

과 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임을 뜻한다고 해석하기도水神 地神 氏祖

한다.12) 한편 장자못은 지상신의 혈통을 은 천상신의 혈통을‘ , 五雲

밝혀주는 것이며 바위는 지상신과 천상신의 매개물로 보고서, ’13)

천상신과 지상신의 결합에 의해 남평문씨 시조가 탄생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장자못과 바위가 시조신의 탄강지로 나타.

나는 이러한 양상은 장자못 전설의 신화적 원형성을 입증해 주는

사실로 보기도 하였다 으로 나타나지 않고 옥함 속에 든. 神婚象徵

아기 의 출현인 점에서 후대적인 변이가 확인되지만 원래부,神格

터 있어오던 의 잔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地神系 神話

왕에 의해 발견되고 그 왕권을 위해 하는 영웅담의 형태를 취立功

하고 있어 의 질서에 화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天神系 神的

한다.14) 곧 장자못과 은 인 의미와 인 의미를 가五雲 水神的 天神的

진 로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상호결합,神話素

되어 천신계에 화합하는 창조적 관계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장자지와 바위에 자색의 가 있고 이 감도는 것은 장차 태瑞氣 五雲

어날 아이의 신성함을 표현하는 징표이자 아이가 세상에 놓여지,

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곧 인간 생명의 근원을 하늘에 두는 가운.

데 하늘과 땅이 을 이루고 있어 그로 인해 장자지는 새로운,合一

질서가 확립되는 신화적 공간으로 전이된다 바위 역시 이제는 그.

이전의 바위와 다른 영웅이 태어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바위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자색의 서기와 은 분명 비일상적인 징조. 五雲

이며 신이한 징조로 장차 태어날 아이의 비범성과 영웅적인 면모,

를 은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징조를 발견한 이는 왕이다 그래서 왕이 에게 자세히. 縣主

살피도록 하였다 경주김씨 시조신화에서는 호공이 기이한 징조를.

목격하고 이를 왕에게 아뢴다 그러나 남평문씨 시조신화에서는.

는 단지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인물임에 반해 왕은 새로운,縣主

세계가 도래하는 상황을 직감하는 혜안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왕은 새로운 인물의 탄생을 추구하는 듯 적극적이다.

예시부에 이어 본담부에서는 석함 출현과 그리고 을 이得兒 養育

야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징조에 이어 바위 위 석함 속에는 용모.

가 엄한 아이가 들어 있다 의 와 은 결국 석함의 출. 紫色 瑞氣 五雲

현을 예고한 것이다 석함은 경주김씨 시조신화에서의 금궤 그리. ,

고 석탈해신화의 목궤 삼성신화의 목함, 15)와 같은 의 것으로 해類

석된다.

이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천지의 조화에 의해 아이가 이 세상에 바쳐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아이가 태어나자 왕이 하.

늘이 나를 돕기 위해 아이를 내린 것으로 기뻐하는데 이는 천지,

의 화합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인 것이다.

왕은 아이를 거두어 궁중에서 양육한다 아이가 다섯 살이 되니.

가 빼어나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 .文武 多省

시조 이름을 짓게 된 경위를 통해 시조의 비범함과 영특함을 단적

으로 설명하는 대목이다 특히 석함 속에 들어 있는 용모가 엄한.

아이를 발견하고 양육하여 성씨를 부여하는 왕은 인간세상을 대변

하는 대행자이면서 이 세상을 주도할 영웅적인 인물의 탄생을 갈

구하는 존재이다 이처럼 아이의 존재가 왕에 의해 절대적 가치를.

인정받는 내용은 여느 성씨시조신화에서도 나타난다 건국신화에.

서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존재 의의를 부여한 반면에 남평문씨 시

조신화에서는 왕이 전반적으로 개입되어 있어 왕권을 인정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신화적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만큼 건국신화에.

비해 축소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비록 혼인 이적 죽음 등은 생략되어, ,

  



있어 건국신화와는 대별되는 성씨시조신화의 한계로 받아들여지지

만 시조의 특출함을 보여주는 이 서사단위는 영웅일대기적 삶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듯 하다 이미 문다성은 역사적 인물로 그려.

지기 때문에 탄생에 이어 혼인 이적 죽음 등에 관하여 더 이상, ,

신화적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탄생에 관한 신이한 모.

습은 문다성의 신이함과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 그의 탄생으로 인해 새로운 성씨집단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그 후손들은 다른 씨족집단과 변별되는 인식을 갖기 때

문에 탄생에 집중되어 기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담부에 이어 에서는 성씨 시조와 관련된 증거물들을 나열證示部

하고 있다 우선 성씨의 유래를 밝히고 있는데 석함 에 이. , ‘ ’面 文

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 이를 근거로 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姓

리고 오늘날 이러한 시조신화에 연원을 두고 있는 남평문씨 후손

들이 무엇보다 가장 큰 증거물이 된다 증거물 제시는 전설의 성.

격을 반영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증거물을 통해 문중과 후손,

을 결집하는 매개체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김알지신화에서는 알.

지가 금궤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으로 삼고 있음에 반해 남평,金

문씨는 석함 면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에 의거하여 성씨를 삼고

있어 성씨 유래를 절대적이고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어.

떤 형상에 의해 성씨를 삼았다는 것과는 달리 하늘이 제시해주는

것에 따라 성씨로 삼고 있다 특히 석함에 새겨져 있는 글씨는 절.

대불변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롭게 형성된 문씨 씨족집단,

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성씨.

부여 외에 오늘날에도 마르지 않은 와 바위가 그대로 남아長者池

있다는 것은 성씨시조신화의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

하면서 남평문씨 씨족집단의 영원불멸성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문다성이 태어난 시기는 신라 자비왕 때인데 이 당시의 남평 이,

름은 미동부리로 백제 땅이었다.16) 당시 백제 개루왕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신라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으나 문다성이 활동했음

직한 년대에는 신라와 백제 사이의 싸움이 잦았다 그런데 남500 .

평에서 태어나 신라의 벼슬을 살았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구나.

이 고을 이름이 남평이 된 것은 고려 때인데도 불구하고 문다성이

남평 의 관작을 받았다고 적고 있는 점 역시 합리성이 부족開國伯

하다.17) 이러한 문다성의 기록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소 불합리한 기록이지만 신라의 을 받았다는 내용을 함, 官爵 附記

으로써 신화를 통해 역사적 사실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남평문씨 씨족집단은 시조에 대한 신화적 기록과 전승을 통

해 남평문씨만의 조상에 대한 신성성과 정통성 그리고 성씨에 대

한 우월성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신화는 아직까지 전하는 자료가 빈약하고 전한다 할지,

라도 내용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 천지창조라든가 인간의.

기원 그리고 만물의 원천 등에 관한 신화는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단지 무속신화에서 지극히 단편적인 내용만이 전할뿐이다. .

다행스럽게도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고대 국가의, , , ,

시조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건

국신화가 현전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신화는 삼국시대의 것이 주.

류를 이루고 있으며 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始祖 18) 이러한

  

  

        

    

  



점은 무속신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창시자 최초의 신들의, ,

탄생과 그 생에 관한 얘기가 신화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시조에.

관한 이야기는 외면상 씨족과 민족의 뿌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

체적인 의문과 답을 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이란 생명존재,

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나의 생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

는가 하는 존재론적 문제의식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19) 신화

의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문씨 씨족집단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이.

러한 신화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삼국시대는 씨족사회가 발전하여

이룩된 진정한 국가의 개념이 형성된 시기이다.20) 이 시기에 진한

에서는 육촌 부족의 촌장이 협의하여 박혁거세를 시조로 내세워

신라를 세우게 되고 병진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촌간이 합의하, 12

여 김수로를 역시 시조로 추대하여 가야를 건국하게 된다 마한에.

서도 후일 백제가 전쟁으로서 마한을 멸하고 그 토지를 정복하여

통일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최소한 국가체제가 정립된.

것은 삼국시대로 이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왕권의 세습이 이루어,

지게 된다 신라에서는 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다가 후. ,朴氏 昔氏

일에는 의 왕도 추대되어 왕위를 세습하게 된다.金氏 姓

삼국의 건설은 국가의 규모보다 작은 형태로 자생하였을 씨족이나

부족이 점차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형태를 온전히 갖추었음을 의미

한다 그렇다면 각 씨족이나 부족에 있을법한 씨족신화나 부족신.

화는 국가가 창건되면서 로 흡수되었다가 훗날 역사를 기國祖神話

록하는 사관들에 의해 문헌에 정착된 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건

국신화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건국신화가 국가적 규모로 전.

승되는 것과는 별도로 국가 형성의 원동력이 된 씨족이나 부족은,

소규모로 자생하면서 그들이 향유하는 신화나 제의는 씨족단위나

부족단위로 명맥을 유지하며 전승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흔적은.

각국의 건국신화와 신라의 에서 찾아볼 수 있다.六姓神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이자 씨, 始祖神話 桓氏

족단위의 신화이며 특히 환웅신화는 환씨시조신화라 할 수 있다, .

그리고 동명왕신화는 고구려의 시조신화이자 시조신화이며,高氏

박혁거세 김알지 석탈해신화 역시 신라의 시조신화이며 동시에, , ,

각각 의 시조신화이다 또한, , .慶州朴氏 慶州金氏 慶州昔氏 三姓氏

김수로왕신화는 가락국의 시조신화이자 김해김씨 및 김해허씨의,

시조신화이며 삼국유사 에 기록된 신라 육성인 이씨 최씨 손, , ,  

씨 배씨 정씨 설씨의 신화 역시 성씨라는 씨족집단에 의해서 향, , ,

유된 시조신화 씨족신화라 할 수 있다, .21) 이러한 점은 남평문씨

시조신화와 같은 성씨시조신화와 건국신화의 긴밀한 관련성과 동

시성을 찾을 수 있다 그 자질과 기능면에서 건국신화와 성씨시조.

신화의 차별성이 우선 제기될 수 있으나 그 원류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는 신라 의 여, , , ,六姓神話 謁平 蘇伐都利 俱禮馬 智伯虎 祗沱虎珍

섯 개 촌락의 촌장이 하늘로부터 각각 , , , ,瓢 峰 兄山 伊山 花山嵒

등의 여섯 산에 하강하였다는 에 관한 아주,明活山 金剛山 神人

짧막한 이야기이다 육촌은 촌장이라고 부르는 지배자가 다스렸는.

데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태백산에 하강하는 것과 같은 그 구체적,

인 모습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육성신화는 진한. ,

땅에 거주하던 여섯 촌락의 족장들이 각각의 성씨의 시조로 정착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오늘날 이씨 정씨 최씨 설씨 손씨. , , , , ,

배씨 등의 들이 이 육성신화에 근원으로 삼고 있다 신라가.姓氏

건국되기 이전에 육촌이 있었고 가락국 단계에 이르기 전에, 九干

이 추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사료를 통해 당시 삼한시대의 사정

을 파악할 수 있으며 건국시조 이전의 신화 형태를 유추할 수 있,

다.22)

또한 김알지신화는 박씨 석씨에 이어 신라의 김씨 왕조를 이룬,

김씨 시조신화에 해당되면서 오늘날에는 경주김씨 시조신화로 인

식된다 김알지는 나라를 세운 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혁거세.

  

  



신화 석탈해신화와 함께 신라의 건국신화로 자리매김한 것은 김,

알지의 대손 미추이사금에 이르러 신라 왕이 되는 일련의 과정이6

있었기 때문이다 김알지신화는 김씨의 을 설명하는 씨족단위. 始原

신화이면서 신라 초기의 역사를 대변하는 건국신화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연계선상에 역사적 여부를 떠나 앞서 살펴본 남평문,眞僞

씨 시조신화 역시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조가 훗날

이 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남평 일대를 중심으로 한‘ ’ ,南平開國伯

씨족신화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평을 포함한 영산강유역에는 여 개의 세력집단들이, 20

독자적인 고대 연맹체를 구성 유지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고대 유,

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3) 그리고 에 남평문世宗實錄地理志  

씨를 의 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평 일대에南平縣 土姓

확고한 지역적 기반을 유지한 남평문씨 씨족집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육성신화처럼 남평이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결.

한 남평문씨 씨족은 그들의 역사적 당위성을 설명하는 신화를 창

출하였을 것이고 신화를 통해 여느 씨족과의 변별성을 강조하였,

을 것이다 그리하여 백제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 ,

지 남평에 거주하는 씨족이 존재하는 한 신화는 자멸하지 않고,

전승의 고리를 이을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남평문씨 씨족집단의.

초기의 역사를 설명할만한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오늘에까지 전,

승되는 시조신화를 통해 충분한 개연성을 갖는다 다만 남평문씨. ,

시조신화는 박혁거세신화처럼 건국신화로 발전하지 못한 채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후손들의 시조신화에 대한 기억과 조선 후

기 문중 기록과 유적을 통해 그 명맥이 유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대로 소급해 보면 각각의 씨족집단에는 각각의 씨족신화가 존,

재해 그들을 결속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 강력한.

씨족이 국가체제로 정비되면 그 씨족의 신화는 자연 건국신화로

자리 매김 한다 그러나 건국신화로 발전하지 못한 여타의 씨족신.

화는 전승집단에 의해 최소한의 신화로서의 기능과 힘을 유지하면

서 전승되었을 것이다 씨족신화는 해당 씨족이 소멸되지 않은 한.

  



영원한 신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전하는 건국신화는 특.

정 씨족집단의 씨족신화가 발전하여 정착전승되었으며 씨족신화,․

는 씨족신화대로 최소한 역사적 맥락을 유지하면서 전승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국신화는 의 사실. 王業

이 그 주제가 되지만 씨족신화는 의 영웅적인 에 역점, 始祖 神異性

을 두고 있어 차이점이 드러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혁거세신화가 고대의 건국신화에서 오늘날에는

경주박씨 시조신화로 정착되어 전승되고 있고 김알지신화는 씨족,

신화에서 오늘날에는 경주김씨 시조신화로 정착 전승되고 있다, .

이외에 각기 신화를 가지고서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창령조씨 충,

주어씨 평강채씨 파평윤씨 달성배씨 하음봉씨 시조신화 등은, , , ,

시대를 소급해 보면 씨족신화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남.

평문씨 시조신화에서도 이러한 생명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평문씨 시조신화가 지역적인 기반 위해 형성 유지되고,

있고 그 근원을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점 등은 고,

대 씨족집단의 초기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신화라 할 수 있다.

상고시대에서의 씨족사회나 부족사회는 오늘날과 같은 혈연에 의

한 의 개념이 미약했다 신라의 육성신화의 말미에 노례왕 유리. (姓

왕 년 에 비로소 여섯 부의 명칭을 고치고 또 여섯 성을) 9 (AD.32) ,

주었으며 지금 풍속에는 중흥부를 어머니로 삼고 장복부를 아버, ,

지 임천부를 아들 가덕부를 딸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은, , .

자세히 알 수가 없다는’24) 기록이 보인다 육부에 부모자녀형제.

등 으로 규정한 것은 가족적인 를 비유한 것일六氏族 親和關係

뿐,25) 따라서 직접적인 혈연집단임을 말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성 지역을 부로 고치면서 각각의 성씨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진정한 혈연의 의미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혼재된 것

으로 해석된다.26) 오히려 혈연에 의한 씨족집단은 후대에 올수록

  

  



성씨라는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확대해 보면 남평문씨는 남평 일대를.

중심으로 한 고대의 씨족집단이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혈연 중심

의 성씨집단으로 자리 매김 되었고 오늘날에는 혈연 중심의 성향,

이 훨씬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를 증거 할만한 구체적.

인 자료는 없으나 근래의 문중 조직의 역할과 함께 시조신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 역사적 가능성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설화는 그 자체로 역사적 실체이다 설화는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

기 때문에 역사적 실체이며 역사적 사실을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

에 역사적 실체이다.27) 설화 내용이 역사적으로 사실인지를 규명

하기 보다 그러한 설화 자체가 역사로 인식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남평문씨 씨족집단에서만 신성시되는 시조에

관한 신화이다 건국신화에서 드러나는 의 상징적 구도가. 天降神話

남평문씨의 시조 탄생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고 시조의 연원은 고,

대로 소급된다 그리고 오늘에까지 씨족집단에 의해 신화로서 그.

기능을 지속하고 있다 비록 남평문씨라는 특정 성씨 집단에 한정.

되어 정착되었지만 시조신화를 통해 건국신화적 자질이나 그 흔,

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의 신화가 왕권의 정통성과 국가적 권위를 세우는데 핵심적

구실을 한데 비해서 신화가 그러한 구실을 서서히 역사와 제도 및

종교에 물려주게 되는 시대가 또한 중세이다 문자 기술이 보편화.

되고 외래에서 유입된 문명 종교를 국교로 삼았던 이 시대에는 신

화가 되살아나더라도 신화적 언술로서의 요건을 온전히 갖추기 어

려웠고 아무래도 역사나 전설과 같은 형태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28) 이러한 점에서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서사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역사시대에 적합한 곧 역사나 전설을 어느 정도 적,

절하게 수용하면서 신화적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신화라 해석할

수 있다.

신화는 기록되면서부터 본래의 원형에서 변질을 초래하며 후세사,

람들은 기록된 역사에 일부 전승되는 신화만 접하게 된다 결국.

원형적인 신화는 점차 소멸과 변이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혈통을 중심으로 신비한 요소를 간

직한 채 신성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현실 이념에 맞게,

합리적인 형태로 점차 변화되어 오늘까지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

다 엄밀히 말해 건국신화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소멸로.

인해 죽은 신화이다 그러나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오늘날에도 신.

화적 기능을 충실히 간직하고 있는 살아 있는 신화이며 문중후손, ․

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신화이다.

고대의 신화는 왕조나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 단위의 건.

국신화 외에도 씨족단위의 신화 전승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

다 오히려 씨족신화는 시대를 거쳐오면서 진정한 혈연을 중심으.

로 한 성씨의 씨족집단에 의해서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전통사회의 결정체인 성씨제도 를 통해 확인할 수 있, 族譜

다 따라서 오늘에까지 족보와 같은 문헌기록을 통해 남평문씨 시.

조신화가 전승력을 확보하고 문중 씨족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거시적인 전승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성시되는 이야기는 초월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허황,

함에 의한 괴기성이 아니라 전승자가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비롭게 미화된 신이성을 지녀야 한다.29) 신화가 이라는神聖性

  

  



고유 영역을 확보해야만 신화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신화의 전승자

가 신화를 진실되고 신성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계이다.等價的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족보가 간행된 이래 현재에까지 그 내용을

온전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승자인 남평문씨 씨족집단이 시.

조신화를 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족보.神聖

에 한하지 않고 시조 문다성에 대한 신성화와 작업은 근, 聖域化

래에 들어 오히려 강화되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그만큼 신화를.

인식하는 전승자와 전승력이 확보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남평문씨족보는 영조 년인 가 발간된 것이 가장 오7 (1731)申亥譜

래된 것이며,30) 년에 발간한 남평문씨대동보 가 가장 최근1995   

의 것이다 앞서 언급한 헌종 년인 년에 간행한. 12 1846 南平文氏

을 살펴보면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삼우당실기 와 에,族譜 姓苑｢ ｣ ｢ ｣

실린 내용을 그대로 부분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그‘ ’ .文氏封貫事蹟

리고 최근에 간행한 족보를 살펴보면 에 시조신, ‘ ’南平文氏始源記

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신화 속,

에 나오는 과 그리고 의 사진들을 수록하여 신文巖 長子池 文巖閣

화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려고 했다 두 족보는 여 년의 시간 간. 150

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조에 대한 기록이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최근의 족보가 시조신화에 대한 신뢰성과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실제 전남 나주시 남평면 풍림리 사자산 아래에는 시조의 탄강지

인 이 있으며 이 문암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성되어, ‘ ’文巖 文巖閣

있다 문암각은 근래에 기존의 건물을 헐고 전통적인 기와와 목재.

로 다시 축조하여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 호 지정되었다 문암각32 .

옆에는 가 서 있고 그 옆으로 문다성의 시조묘‘ ’ ,文巖閣落成紀念碑

가 호화롭게 단장되어 있다 그리고 시조묘 아래로는 가 길. 長者池

게 흐르고 있으며 장자지 앞 들녘에는 장연서원이 있다 장연서원, .

 

 



은 시조를 비롯한 선조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조선 후기 이래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인근에 가 세워져. ‘ ’武成公遺墟碑

있다.

김알지신화에서 알지가 신라 초기의 역사를 대변하는 역사적인 인

물이 되어 계림과 알지의 태를 풀 때에 가위를 놓았던 돌, 祠堂

등이 오늘날 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창령조씨 시조인 조계.聖所

룡과 하음봉씨의 시조인 하봉우는 각각의 후손들에 의해 시조가

태어난 곳을 하고 있다.聖域化 31) 이와 마찬가지로 남평문씨도 시

조신화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려는 듯 , , ,文巖 始祖墓 長者池

등을 조성하여 오늘날 후손들에게 로 거듭나고,書院 遺墟碑 聖所

있다 남평문씨처럼 시조신화를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내용물이 이.

렇게 한 세트가 되어 표현된 경우는 드물다 하겠다.

조선후기 이래 유교문화의 진수이며 전통사회의 적극적인 인, 産物

족보는32) 남평문씨 씨족집단이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기록의 독자성 때문에 무한한 신화를 창출할 수 있다 물론 족보.

가 철저한 유교주의적 의 산물인 만큼 여타의 족보는 신,崇祖觀念

화나 전설의 존재양식을 부정하고 있어 설화문학적 측면에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남평문씨 족보를 비롯한.

문헌자료에는 시대적 분위기를 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이古代

들만큼 남평문씨 시조에 대한 기록들은 구체적이며 절실하다, .

먼저 남평문씨대동문헌록 을 보면 남평문씨 시조에 대한 기록의, ,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신화가 역사를 대신하듯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시조의 연원을 고대로 소급하여 남평문씨의 유구한 역사

성을 강조하고 있다 곧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씨족 초기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는 장치인 것이다 비록 역사적 시간과 장소가 명기.

되어 있으나 에 의해서 남평문씨는 원초적인 태초의 시간으, 始祖

로 환원되며 시조신화는 그 당시의 원초적 사건이 되는 것이다, .

여기에 후손들이 시조신화를 근거로 시조에 대해 한 글을 실어讚

보면 다음과 같다.

은 외손이며 이라 적고 있으며 은 이라 기, 20松巖 司諫院 敬庵 代孫

록되어 있다 시조의 성스러운 탄생이 있었기에 현재에 이르기까.

지 남평문씨가 번성하고 오늘날의 자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 ,

가 후손들까지도 영원하다는 것이다 시조가 있었기에 씨족이 번.

  

 

 



영하고 그 영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남평문씨에만 제한되지 않

고 경주김씨, ,35) 창녕조씨에서도36) 확인된다 오늘날 김알지신화.

는 신라 왕조신화로 규명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씨족집단인 金氏

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김씨가 김알지에서 비롯.

되었으며 오늘날 김씨 성을 가진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의 구체적,

인 연원을 금궤에서 탄생했다는 신이한 출생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평문씨 역시 시조의 출생에 집중해 남평문씨만의 독자.

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남평문씨 후손들은 시조를 찬한 글에 머무르지 않고 년에 건립, 1777

된 장연서원과37) 시조 사당인 지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존‘ ’尙德祠

되고 있어 시조에 대한 성역화는 훨씬 강화된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역사가 되고 있다 또한 를 세워 남평문씨 시조신화를. 武成公遺墟碑 明

하고 있다 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적혀 있어 그.文化 三光先生祠堂記

일부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남평문씨 시조 탄강지인 문암 외에 문암각 상량문에도 어량처 동“

방에 처음 문자의 성을 얻게 되었으니 암석의 이름이오 새롭고 남

평에 장자인을 강생시켰으니 물의 이름 아직 남았더라 액호를 다

니 더욱 아름답고 지명으로 이해 좋은 이름 내렸네”39) 로 시작하

여 위의 내용과 상통된다 모두가 한 시조로부터 연원을. 誕降 存在

찾고 있으며 그로 인한 남평문씨 씨족집단의 번영과 영광을 추구,

하는 것으로 일관된다 신화를 뒷받침하는 과 에 이어. 文巖 長者池

을 통해 단지 신화 속에 존재하는 시조가 이제는 역사적으로,書院

면면히 계승되고 있으며 현재적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의미까지도 함축한다 이를 인식하는 후손들은 역사인식까지 가미.

되어 각별하다.

특히 근래에 새롭게 조성된 시조묘에서 매년 양력 월 일 모든3 20

후손들이 모여 정기적인 의례를 하고 있는데 이를 라 한執典 壇祭

다 단제를 모신 지는 그리 길지 않다 과거에는 시조묘가 없었다. .

고 하는데 대략 여년 전에 시조묘를 찾아 새롭게 단장한 것이, 20

라 한다 이렇게 시조묘가 조성되면서 단제를 모시게 되었다는 것.

이다.40) 그리고 매년 음력 월 날 장연서원에서 시제를 모9 中丁日

시고 있다 오늘날 씨족집단에서는 해당 시조신에 대한 의례를. 1

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를, ,時祭 墓祭41)라 한다.

삼국시대 이래 건국 시조신에 대한 제의가 문헌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음에 반해 성씨 시조신에 대한 제의는 시제라는 제의 행위를,

통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 번창한 가문일수록.

  

  



제의는 성대하게 베풀어지며 유명한 일수록 많은 후손들이, 懸祖

모여든다.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후손들은 제의를 통해 씨족의 근원인 문

다성을 기리는 것은 남평문씨 시조신화가 의 구술상관물임을祭典

말해준다 의례의 집전은 곧 신화의 연출이고 우리는 의례를 통. ‘ ,

해서만 신화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듯이’42) 후손들의 정기적인 의

례로 인해 그 씨족집단은 신화적인 삶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은 인간에게로 오고 인간이 신에게로 가는 중간지점‘

에 신화의 장이 있다 신화의 장에서 신과 인간은 만나 을. 原一性

회복한다 원일성을 회복하는 행위는 이며 신과 인간이 만나. ,祭儀

는 중간지점은 곧 제의의 장이기도 하다.’43)

곧 장연서원과 상덕사 시조묘는 제의의 으로써 의례를 통해, 場 原

을 회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상숭배의 발현으로 굳어져 역사一性

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아울러 시조신화는 신앙적 기반을 바탕으.

로 생명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것은 남평.

문씨 시조신화의 진실성과 신성성을 확보하는 구심력이 되어 후,

손들은 다른 씨족집단과는 변별되는 자긍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씨족의 근원을 시조에서 찾고 있으면서 면면히 이어온 조상

에 대한 제의를 통해 씨족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

이다.

이처럼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결코 산물로 머물러 있지 않古代的

고 오늘날에도 신화적 기능을 보유하면서 전승되고 있다 곧 족보.

가 간행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의 꾸준한 역사화 작업

은 남평문씨 시조신화를 진정한 신화로 남평문씨 시조는 역사에,

의해 역사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전승은 같은 것의 되풀이.

가 아니라 반드시 변화를 내포한다 일정한 형식과 기본적인 구조.

는 지키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사는 시대에 따라 달리 표현

된다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이러한 으로 논리적인 일관성을. 內的

가지면서 역사문화적 경험과 인식을 바탕에 두고서 시대적 에事實

  

  



부응하며 신화인 동시에 역사로서 오늘날 전승되고 있다.

이상 남평문씨 시조신화를 대상으로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그 문,

학적 의미를 살펴보았고 남평문씨 시조신화가 오늘날 현존하기까,

지 전승의 맥락 그리고 역사화 과정의 면면을 검토하였다 남평문.

씨 시조신화는 문다성의 탄생 성장 그리고 하기까지의 일련, 得姓

이야기로 남평문씨 씨족집단의 근원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신화, .

내용에서 시조의 탄생은 신이함과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차원

을 넘어 새로운 성씨집단의 출현과 변별성을 의미한다 특히 하늘.

이 제시해주는 것에 따라 성씨로 삼고 있는 것은 절대불변의 성향

과 새롭게 형성된 문씨 씨족집단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

석하였다.

설화는 그 자체로 역사적 실체라 하였듯이 김알지신화는 김씨의,

을 설명하는 씨족단위 신화이면서 신라 초기의 역사를 대변,始原

하는 건국신화이다 그러나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김알지신화처럼.

건국신화로 발전하지 못한 채 후손들의 시조신화에 대한 기억과,

조선 후기 문중 기록과 유적을 통해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남평.

문씨 시조신화가 지역적인 기반 위해 형성되고 그 근원을 삼국시,

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은 남평 일대를 중심으로 한 씨족

중심의 신화였으며 남평 일대를 지지 기반으로 세력을 떨친 씨족,

집단의 역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조선 후기 족보가 간행된 이래 현재에까지 그 내용을

온전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남평문씨 시조신화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려는 듯 등을 조성하여, , , ,文巖 始祖墓 長者池 書院 遺墟碑

오늘날 후손들에게 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시조 문다성에.聖所

대한 신성화와 작업은 특히 근래에 들어 오히려 강화되고聖域化

있기까지 하다 그만큼 신화를 인식하는 전승자와 전승력이 확보.

되어 생명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남평문씨 시조.



신화가 된 신화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신화적 기능을 보유하化石化

면서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신화가 역사가 되어 이제는 역사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덧붙여 남평문씨 시조신화에 관한 구전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을 고려하여 남평을 중심으로 그 일대의 현지조사를 통해 구전자

료의 의미분석과 함께 문중 외에 지역민들의 시조신화에 대한 인

식과 대립된 시각 등을 밝혀보는 작업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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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yth of The great grand father in

Moons from Nampyeong

I analized the descriptive structure of the Father Myth, and

saw over the literary and historical meaning about family

name Moon from Nampyung which existed these days.

The Father Myth about family name Moon from Nampyung

explained “Mun Da-Sung”’s birth, growing and foundation of

clan society. The father’s birth meant appearance of a clan

society and difference beyond novelty, hero sides.

The Father Myth about family name Muni in Nampyung

continued through the descendants’ memory and family

record in the late stage of Chosun. The Father Myth was

about a clan society, instead of history about a clan society

in NamPyung. Also, the father “Mun Da Sung” is sacred and

continued these days.


